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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6.1(월) 현 지 정 보 상해주재원

제목 중국 공모펀드 시장 39조 위안 돌파에 대한 평가

◆ 중국 공모펀드 시장은 저금리 기조·규제 개혁·기관 자금 유입 등으로
21.1월 20조 위안에서 26.4월 39.4조 위안으로 5년간 약 2배 가까이 성장*

* 화폐형(41.2%)·채권형(29.0%) 중심의 보수적 구조와 고소득·젊은층(45세 미만 75%
이상, 연소득 5만 위안 90% 이상) 주도가 특징

o 저금리와 정부의 부동산 하향 안정화 기조 지속 시 예금에서 펀드로의
자금 이동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

[ 중국 공모펀드 시장 현황 ]

□ 중국 공모펀드(公募基金) 시장은 경제발전과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자산관리
수요 증가로 규모 및 수가 빠르게 증가

o 공모펀드 규모는 21.1월 20조 위안을 돌파한 이후, 24.4월 30조 위안을
넘어선 데 이어 불과 1년 만에 39.4조 위안(26.4월말 기준)까지 증가

o 또한 26.4월말 현재 164개 운용사가 14,160개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,
이는 2020년 대비 운용사 수 기준 약 30% 증가한 수준

□ 한편 중국 공모펀드의 유형별 구성(26.4월말 기준)은 화폐형(41.2%), 채권형
(29.0%), 주식형(13.4%), 혼합형(10.6%) 순으로,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비해
화폐형과 채권형 펀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

중국 공모펀드 규모 및 수량 중국 공모펀드 유형별 분포
(조위안)

23년 24년 25년 26.4월
▸폐쇄형 3.8 3.8 1.0 1.2
▸개방형 23.8 29.0 36.7 38.1

-주식형 2.8 4.5 6.1 5.3
-혼합형 4.0 3.5 3.7 4.2
-채권형 5.3 6.8 10.9 11.4
-화폐형1) 11.3 13.6 15.0 16.2
-기  타2) 0.4 0.6 1.0 1.1
합계 27.6 32.8 37.7 39.4

자료: Wind, 중국증권투자기금업협회   주: 1) 단기국채, 은행예금 등에 투자
     2) 해외 및 원자재 등에 투자
자료: 중국증권투자기금업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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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중국 공모펀드 시장 성장배경 ]

□ 중국 공모펀드 시장의 빠른 성장은 중국의 ①저금리 기조 지속, ②규제 개혁

및 ③기관 자금 유입 등 정부의 활성화 의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

① 인민은행의 정책금리 인하(1.5%→1.4%)로 대형은행 5년물 정기예금 금리가

평균 1.3%까지 하락하면서 펀드의 상대적 매력도가 크게 상승*

* 2025년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은 12.5%로 은행 예금(1.5%)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

② 중국은 운용사 및 판매사의 수익구조를 장기성과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투자자
부담 완화와 이해상충 해소를 위해 수수료 체계 개편 등 규제 개혁을 실시*

* 증감위(CSRC)는 23.7월 공모펀드 수수료 체계 개혁을 발표하고 3단계에 걸쳐 시행
▸ 1단계(23.7월 시행) : 주식형 펀드 운용보수 1.2%, 수탁보수 0.2% 상한제 도입
▸ 2단계(24년 시행) : 증권사 매매수수료 상한제(시장평균의 2배 이하) 시행
▸ 3단계 (26년 예정) : 청약수수료, 판매서비스 수수료 인하

③ 25.1월 발표된 '중장기 자금 시장 유입 촉진 방안'에 따라 대형 국영 보험사의

연간 신규 보험료 중 30%를 A주식에 배분하도록 의무화

* 2025년 중 14개 보험사가 35회에 걸쳐 지분 5% 이상 취득 공시를 할 정도로 보험사의
주식 및 펀드 투자가 활발히 진행

[ 평가 및 시사점 ]

□ 중국 공모펀드 시장의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큰 상황
ㅇ 가계 금융자산 내 정기예금 비중(33.6%)이 여전히 높고, AUM(Assets Under

Management)/GDP 비율(22%)도 미국(140%)·일본(57%) 대비 현저히 낮음

ㅇ 한편 공모펀드 투자는 젊은층(45세 미만 75%) 및 고소득층(연소득 5만 위안

이상 90%)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□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, 자금 이동은 정부의 강력한 억제 조치로 하향

안정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보다는 공모 펀드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*

 
* 중국 자금 이동 흐름 : ① 예금 ⇒ 부동산(1998-2018년) → ② 부동산 ⇒ 예금(2018-2023년)

→ ② 예금 ⇒ 공모펀드 등(2023년 이후)


